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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호텔앤리조트, 
호국보훈의 달 맞아 국가유공자 대상 산림 치유 프로그램 진행

 웨스틴 조선 부산, 그랜드 조선 부산 임직원 참여, 호국보훈의 달 맞아 감사와 존경의 마음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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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캡션] 6월 25일(목), 웨스틴 조선 부산과 그랜드 조선 부산 임직원이 국가유공자와 함께 국립부산승학산치유의숲에서 산림 치유 프로그램 ‘히어로의 숲속 하루’를 진행했다.

조선호텔앤리조트의 부산 지역 임직원들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와 함께 하는 산림 치유 프로그램 ‘히어로의 숲속 하루’를 진행했다.

지난 6월 25일(목),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자연 속 치유 활동을 통해 심신 안정과 건강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부산 지역 국가유공자 20명과 웨스틴 조선 부산, 그랜드 조선 부산 임직원 10명이 함께 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에 위치한 국립부산승학산치유의숲에서 진행된 이번 활동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의 특성을 살려 숲이 가진 다양한 자연환경 요소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전문 산림치유지도사의 안내에 따라 숲길 걷기와 싱잉볼 체험, 차(茶) 체험 등 다양한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자연 속에서 편안한 휴식의 시간을 보냈다.

특히 단순한 봉사활동을 넘어 웨스틴 조선 부산과 그랜드 조선 부산 임직원들이 국가유공자들과 프로그램 전 과정을 함께하는 동행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임직원들은 국가유공자와 동행하며 활동 보조하는 한편, 함께 숲길을 걷고 이야기를 나누며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조선호텔앤리조트 최훈학 대표이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국가유공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히어로의 숲속 하루’를 진행하게 됐다.” 면서 “임직원과 함께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의 안정을 찾고, 의미 있는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선호텔앤리조트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ESG 및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비롯해 취약계층 지원, 환경보호활동 등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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